
5. 홍콩 시장동향 

 

□ 생산동향 

 

○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의 결과로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국민경제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홍콩의 시장 특성상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 식품시장의 경우 극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 

 

- 홍콩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격임. 

 

- AC Nielsen 사에서 조사한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홍콩과 말레이시아 소비자가 가장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홍콩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 집착하기 보다는 

가격에 따라 제품소비를 달리하고 있으며 브랜드 선택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홍콩 스낵 시장은 매우 다양함. 수많은 다국적 기업 상품들이 이미 진입해 있으나 

독점적인 브랜드는 거의 드문 편이며, 상당수의 업체가 몇 개 상품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적음. 

 

 

  



□ 수입동향 

 

○ 수입실적 

 

 HS Code: 1704, 설탕과자 

<홍콩의 설탕과자 제품 수입 동향> 

단위: 달러, kg 

순서 Partner Country 
2011 2012 

USD Quantity USD Quantity 

 
World 181,941,274 37,910,945 192,218,131 37,099,540 

1 Japan 43,789,649 4,707,249 45,015,536 4,610,383 

2 China 48,742,874 14,572,774 44,628,298 12,001,289 

3 United States 14,172,321 2,116,618 16,173,202 2,091,925 

4 Korea South 12,181,738 3,811,371 14,478,725 4,127,974 

5 Taiwan 9,199,328 1,944,694 10,063,367 2,056,206 

6 Malaysia 8,372,329 2,189,483 10,055,097 2,575,470 

7 Germany 5,392,864 1,428,166 10,003,638 2,195,756 

8 Thailand 6,711,698 1,437,900 9,079,302 1,860,754 

9 United Kingdom 4,740,080 905,329 5,746,966 1,003,908 

10 Switzerland 5,378,822 288,679 5,529,033 307,369 

출처: Global Trade Atlas (2013. 12. 13) 

- 홍콩의 2012년 설탕과자 수입은 전년 대비 5.65%증가한 1억 9221만 달러로 집계 

됨. 

 

- 홍콩의 주 수입국은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대만 순으로 일본에서 23.42%, 중국 

23.22%, 미국 8.41%를 수입함. 

  



 

 HS Code: 1806, 블록 / 슬래브 / 바형 초콜릿, 초콜릿 과자 

 

< 홍콩의 블록/슬래브/바형 초콜릿, 초콜릿 과자 수입 동향 > 

단위: 달러, kg 

순서 Partner Country 
2011 2012 

USD Quantity USD Quantity 

 
World 244,492,374 34,042,604 304,217,867 36,804,266 

1 Italy 55,361,208 5,922,576 69,844,173 7,131,425 

2 Switzerland 38,005,249 2,477,544 36,124,783 2,298,303 

3 Belgium 22,109,287 1,876,932 28,214,328 2,307,473 

4 Australia 17,431,709 2,011,168 26,179,503 1,946,032 

5 China 22,190,039 9,068,424 22,679,615 7,841,228 

6 Germany 14,770,778 1,858,641 20,836,410 2,326,385 

7 United States 11,921,660 2,157,503 17,201,313 2,677,463 

8 Japan 10,646,179 704,340 12,963,938 938,208 

9 France 8,737,031 753,135 12,237,183 1,025,206 

10 Netherlands 9,644,507 1,295,507 11,261,392 1,336,856 

출처: Global Trade Atlas (2013. 12. 13) 

 

- 블록/슬래브/바형 초콜릿은 24.4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로부터 6,984만 

달러, 스위스로부터 3,612만 달러 수입. 

 

 HS Code: 1905, 베이커리 제품 

 

< 홍콩의 베이커리 제품 수입 동향 > 

단위: 달러, kg 

순서 Partner Country 
2011 2012 

USD Quantity USD Quantity 

 
World 315,224,332 83,486,572 334,066,658 82,065,158 

1 China 94,958,972 41,145,827 106,102,567 40,152,067 

2 Japan 36,737,340 4,031,400 49,442,134 5,195,755 

3 Indonesia 30,856,469 5,409,647 31,202,956 5,333,405 

4 Denmark 43,069,960 7,150,496 23,581,863 3,711,886 

5 Taiwan 15,790,374 4,021,421 18,475,444 4,542,980 

6 United Kingdom 17,461,163 3,405,362 14,819,792 3,087,379 

7 Malaysia 12,947,430 4,575,495 13,861,307 4,606,599 

8 United States 9,637,791 1,854,234 10,755,634 2,102,228 



9 Italy 6,030,153 1,078,612 8,437,389 1,865,665 

10 Thailand 7,908,818 1,759,253 8,100,557 1,781,635 

출처: Global Trade Atlas (2013. 12. 13) 

 

- 베이커리 제품은 5.9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1억 610만 달러,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4,944만 달러, 3120만 달러를 수입. 

 

○ 수출동향 

  

-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과자류 전반적으로 수출확대  

 

- 4월 과자류 수출액은 99.9백만불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으며, 주력 시장인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전반적으로 호조 

 

- 주품목인 비스킷은 미국 교포시장 소비회복과 일본의 지진 영향으로 (4.8백만불, 

132.9%↑) 성장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홍콩․대만․베트남 등)의 지속적 확대로 

수출증가 

 

- 기타 설탕과자 및 검은 최대시장인 일본시장의 지진 및 방사능 영향에 따라 장기 보관이 

가능한 품목 위주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급 프리미엄 과자 수요 증가 

및 PB제품 납품량 확대, 미국 경기회복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최대 수출국인 일본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 구호물품으로 지급 및 

재난에 대한 비축이 가능하여 ‘파이, 곡류조제품’의 수출은 증가되고 일본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껌, 캔디류’의 수출은 감소 예상  

 



○ 과자류 최근 10년간 수출실적 추이  

 

 출처: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2013. 1. 14) 

 

○ 식품산업계의 성장에 따라 과자류 수출도 매년 진폭은 있으나 지속 성장세 유지. 근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고가, 고품질 시장 확대로 단가 상승 추세  

 

 

○ 2010년부터 지속적인 상향곡선을 나타내는 원자재(밀, 원당 등) 가격 상승 및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발생에 따라 원유(Raw Milk, Milk Powder) 및 계란(난황) 등 과자류 주요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단가 상승이 예상되나 환율 하락세에 따라 업체들의 수출 전망은 



긍정적임. 

 

- 과자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우, 지진 및 계속되는 재해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일본 국민의 위기 의식 확산에 따라 식품대체식이 가능한 파이류 중심으로 지속적인 약 20% 

이상의 성장 전망. 방사능에 대한 위기 의식 확산에 따른 유아용 및 프리미엄급 과자류에 

대한 잠재 수요 확대 예상으로 업체별로 이에 대응하는 신규 상품 개발에 따라 신규 수요 

창출 예상. 

 

- 주요 수출국(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의 경기 회복, 교민시장 소비 증가, 멜라민 사태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 확산, 한류 열풍 확산에 따른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프리미엄급 과자에 대한 수요증가, PB제품 공급확대 등으로 연초부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어 연말 30% 내외 수준 증가 전망  

 

  

 

- 3월 현재 수출증가율은 18.3%로 목표증가율 32.5%에는 다소 부족하나 과자류 주 수출시기인 

4/4분기 증가를 감안하면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식품첨가물과 성분에 관한 각국의 규제 또한 강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수출동향에 큰 변수로 작용 가능 

 


